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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는 2015년에 18세로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세대를 일컫습니다. X 세대란 2015년에 35세로부터 50세 까지의 연령층을 말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란  2015년에 51세로부터 69세의 연령층을 말합니다.  어떤 연령층이 가장 게으른가를 조사해서 뉴욕 타임스에 보도된 기사가 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가장 게으른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즉, 위에 말한 세 연령층에서 가장 젊은 층인 밀레니얼 세대는 아침 식사로써  콘 플레이크 (Corn Flake) 등의 시리얼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리얼을 먹은 후 사발이나 숟가락을 씻는 것이 싫어서 시리얼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아예 아침식사를 걸르거나  용기를 씻을 필요가 없는 요구르트나 수무디로 아침 식사를 때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중 25%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는 25%의 부류에는 그 대부분이 바로 밀레이얼 세대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나 X 세대는 수적인 면에사 가장 많이 헬스클럽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헬스 클럽에 가는 수의 비율은 베이비 부머보다 휠씬 낮다고 합니다.  좀 더 새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세에서 44새까지의 청장년이 헬스클럽에 등록을 가장 많이 하지만 실제로 헬스클럽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55세 이상의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들도  그들의 부모들이 부머 나이일 때보다 신체의 단련상태가 훨씬 모자란다고 은퇴자를 상대로 하는 AARP잡지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부머 중에서 35%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고 52%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머들은 그들의 보모가 동연령층일 때와 비교할 때 고혈압과 당료가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또 35세 이상의 연령층은 35세 이하의 연령층보다 20% 내지 50%나 더 힐스클럽을 이용하다는 통게도 나와 있습니다. 

월스트릿 저널은 요즈음의 젊은이들은 체력 단련에 관심이 매우 적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이  2004년 이후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따지 못한 이유도 이렇게 체력 단련에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금년의 리오데제네로에서 열릴 올림픽 경기에서 미국을 대표하여 달릴 마라톤 선수는 5월에 41세 되는  메브라텀  케플라지기 (Mebrahtom Keflezighi) 인데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즉 젊은이들은 마라톤을 위한 체력 단련 같은 심한 노력을 하지 않은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체력단련시설인 24시간 흿트네스 클럽에서 운동하는 제 눈에 비치는 현상도 위의 보도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신기하게도 밀레니얼 연령층의 여자들은 비교적 많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도  20세 이하의 남자들이 운동하는 모습은 거의 볼수 없습니다. 물론 그 나이에 잠이 많다고들 합니다.  잠이 많기로 말하지면 80이 넘은 저도 아침에는 조끔 더 자고 싶은 융혹을 느낍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체력단련실로 향합니다. 어쩌다 늦잠을 자는 날에는 낮에 피곤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체력 단련이나 일반 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55세 이상의 연령층이 35세 미만의 연령층보다 더 부지런 하다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국인들은 분명히 부지런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가끔 볼일이 있어서 새벽이나 오전 5시 경에 고속도로에 나가보면  질주하는 자동차가 길을 꽉 메웁니다.  체력 단련실에  오전 4시나 4시 반쯤에 가보년 운동하는 시람들이 운동기구를 거이 다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 40년 동안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운동을 해온 저는 신체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한 5시에 기상할 것을 권유합니다.  저는 체력 단련실 이외에도 일주에 한번씩은 등산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등산으로 땀을 뺀 후에 샤워를 하고 난 후의 쾌감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애청자여러분,  특히 실버님들 여러분,  매일 운동합시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체내에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서 분노 조절에도 큰 효과가 있음을 간증합니다. 끝
